
2019 한국자원식물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한반도 내륙생물자원 활용 전략’

59

E-P-16

실내 광량에 따른 동백나무속 목본 2종의 생육 및 엽록소 형광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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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몇 가지 광량 조건하에서 자생 동백나무속 상록활엽 목본 2종의 생육 및 엽록소 형광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실내 도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재료는 2년생 차나무[Camellia 

sinensis (L.) Kuntze] 삽목묘와 3년생 동백나무(C. japonica L.) 실생묘를 사용하였다. 실내 광환경의 사

전조사를 토대로 광량을 10, 50, 100 및 200 PPFD (µmol ‧ m
-2
‧ s

-1
)로 달리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 광 주

기(12/12 h), 온도(25 ± 1°C) 및 습도(55 ± 3%)를 통일하였다. 총 8주간 재배하였으며, 유리온실에서 동일

기간 동안 재배중인 식물을 대조구로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 차나무는 50 PPFD 이상의 조건에서 초

장, 줄기직경, 엽수 및 엽장 등의 생육이 대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0 PPFD에서는 모든 식물

체의 잎이 말리거나 떨어지는 등의 관상가치가 저하되었으며, 엽록소 함량은 유의적으로 광량에 반비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엽록소 형광 반응은 100, 200 PPFD의 광량에서 모든 조사 항목이 대조구와 유사하

였다. 동백나무는 50 PPFD에서 25%의 고사율이 나타냈다. 100 또는 200 PPFD에서 전반적인 생육이 대

조구와 유사하거나 우수하였으며, 엽폭과 SPAD는 광량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100, 

200 PPFD의 엽록소 형광 반응은 모든 조사 항목에서 대조구와 비슷하거나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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